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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기 말 20세기 초 복음전파를 세계적으

로 펼치게 되는 개신교 해외선교의 본격적 확

산은 1886년 7월 미국 매사츄세츠주 헐몬산

대회에서 태동된 ‘해외선교를 위한 대학생자원

운동(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-

eign Missions)’에서 비롯된다. 87개 대학에

서 온 251명의 학생들은 드와잇 무디(Dwight 

Moody)를 주강사로 모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

대회로 한 달간 모인다. 참석자 중 프린스턴 해

외선교회를 조직한 로벗 윌더(Robert Wilder)

는 해외선교에 관심과 헌신이 있는 21명의 학

생들과 이 대회에서 “세계선교”가 무엇보다 중

심주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. 7월 16

일 집회에서 아더 피어슨(Arthur T. Pierson)은 

선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“우리 모두

가 가야 하며 이 세상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

(All should go, and go to all.)”고 도전한다. 7

월 24일의 “10개국 모임(the meeting of ten 

nations)”에서는, 중국, 인도, 페르시아 선교사 

자녀에 이어 알미니아, 일본, 사이아미즈(현 태

국), 독일, 덴마크, 노르웨이, 아메리카 인디안 

즉 일곱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각 선교지마다 

더 많은 일군이 절실히 필요함을 나눈다. 선교

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고, 대회 마지막 날에 

100명이 해외선교사로 자원한다. 

이들 헐몬산자원자 100명은 어떻게 하면 세

계복음화 비전을 다른 학생들과 나눌까 모색하

던 중 그 다음해인 1887년 프린스턴대학의 윌

더와 존 폴만이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. 167

개 학교를 방문, 선교비전을 나누며 도전할 때에 

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대학들이 영향을 받았고 

2,106명의 선교자원자가 더해진다. 1888년에

는 학생자원운동(SVM)이 조직적으로 구성되고, 

헐몬산대회에서 해외선교를 자원했던 100명 중 

하나, 존 모트(John R. Mott)가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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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복음화와 제1차 세계선교사대회(Edinburgh 1910)

“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!”라는 

구호 아래 이 운동은 번져갔고 헐몬산대회 후 

5년 만에 미국과 캐나다의 352개 대학에서 

6천 2백 명이 선교사로 자원할 뿐만 아니라 

이 같은 운동이 영국, 스칸디나비아와 남아프

리카에서도 일어난다. 미감리교의 평신도면서 

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SVM 운동의 지도자인 

존 모트는 세계대학생크리스천회를 구성한 후

(1895년), 2년간 세계를 순회하며 인도, 중국, 

호주, 뉴질랜드, 유럽 일부에 대학생운동을 조

직한다. 드디어 1910년 6월에는 스코틀랜드 

에딘버러에서 제1차 세계선교사대회(World 

Missionary Conference)를 개최한다. 19세기 

선교의 정점이자 현대 에큐메니즘의 시작인 이 

세계선교사대회에는 전 세계 개신교교단들과 

선교단체들을 대표하는 1200명이 참석한 역

사적 분수령과 같은 놀라운 대회였다. SVM 운

동은 선교에 대한 책들을 출판하여 대학생들로 

선교에 대한 관심과 선교사로 준비하도록 돕는 

역할을 하면서 해외선교운동의 주역을 감당한

다. 1945년까지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학생자

원자들을 선교현장으로 내보낸다.

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해외선교운동의 

불길이 SVM이 시작되기 80년 전, 다섯 명의 

윌리암스 대학(미국 매사츄세츠주) 학생기도모

임에서 점화되었음을 추적할 수 있다. 1806년 

8월 6일, 무더운 여름 토요일! 캠퍼스 밖 들판

에서 기도회로 모인 이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

지인 윌리암 캐리의 선교에 관한 책(An En-

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

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)

을 읽으면서 세계선교, 특히 아시아의 잃어버

린 영혼들에 대한 선교열정을 나눈다. 그들 중

에 아직 너무 위험하니까, “아시아가 문명화 

될 때까지 기다리자”는 의견으로 한마음이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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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못했다. 그러나 갑자기 몰아 닥친 천둥과 폭

우로 인해 이들은 커다란 짚 더미 밑으로 피

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된다. “만일 우리가 

하고자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!(We can do 

this if we will!)”고 외치며 기도할 때, 하나님

의 역사가 임하게 되며 성령께서 이들을 변화

시키신다. 이들 모두가 선교의 대분부에 자신

을 전적으로 드려 열방으로 나갈 것을 다짐한

다. 사실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는 한 명의 선

교사도 해외로 파송한 적이 없었다. 이 헤이스

택 기도운동은 곧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

치게 되고, 1808년에는 “형제회(the Society 

of Brethren)”를, 1810년에는 “해외선교를 위

한 미국위원회(The American Board of Com-

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)”를 형성하

고, 1812년에는 아도니람 저드슨(Adoniram 

Judson)을 포함한 미국개신교의 최초의 다섯 

명의 해외선교사를 인도의 캘커타로 파송한다. 

헤이스택기도운동이 대학생자원운동의 불

씨로 영감을 주고, 세계선교의 원동력이 된 

것을 보면서, 선교의 대분부에 순종코자 하는 

21세기의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

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만

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

할 것이다. 


